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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미국 

▶미국 핵심기술보고서 - CTI 의 평가 

▶미국 정부의 온-라인 포럼 : 정보기술활용 

▶미국 하원 민간 R&D 프로그램 세출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의 국가안보기술보고서 

·유럽 

▶독일경쟁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 

▶유럽의회의 생명공학 특허법안부결 

▶생의학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한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의 신 계획 

·일본 

▶2010년 일본 이동통신시장 규모, 15조 엔을 초과할 듯 

▶이동 통신의 차세대 연구거점 YRP, 본격 활동을 시작 

▶유럽 승용차시장, 일/미 메이커들의 각축장으로 

▶동남아시아에 밀려온 반도체 前공정의 물결 

▶프랑스/독일 텔레콤, 공동으로 일본 상륙 

·북방 

▶上海 기술시장의 활성화 

▶우크라이나의 두뇌 유출 

▶러시아 운반위성의 상업화 전략 

▶헝가리 민영화 추진의 과제 

▶1994년 중국의 과학기술활동 현황 

해외동향 : 미국 

미국 핵심기술보고서 - CTI의 평가 

백악관과 의회를 위해 미국정보기관이 수행하고 핵심기술연구소(CTI)가 보고서를 마련한 국가핵심기술 보고서(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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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Technology Report)는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미국이 앞선 기술분야의 수가 같거나 줄고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
다 : 27개 분야 중 13개 분야에서는 미국은 일본과 유럽에게 선두를 넘겨주고 있고, 9개 분야에서 이들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국의 라이오닐 존스(Lionel Johns)는 미국이 기술개발에 앞서도 시장점유에서 선두를 달리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
하고 있다. 실험연구소의 고급기술이 제품과 용역의 고부가가치화에 이바지하여 무역적자를 줄여 나가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7개의 기술범주로 대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1. 에너지 

가스터빈 기술은 미국이 조금 앞선다. 

연료전지에서 일본이 뒤따라오고 있다. 핵에너지에서 미국의 디자인 서비스는 앞서 있으나 원자로 R&D의 감축으로 유럽보다 뒤
쳐질 전망이다. 에너지 저장기술에서 일본이 공격적인 연구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2. 환경 

환경기술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그 중요성 때문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은 공해 방지와 배기가스 규제 기술에서 앞서 
있으나, 유럽의 핵 폐기물 관리기술에 비해 뒤쳐져 있다. 

미국은 유럽의 생물교정(bioremediation) 기술수준과 동등하다 : 미국이 연구수행은 더 많이 했지만, 유럽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의 현장 생물교정에 미국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해 왔는 편이다. 일본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다분광(Multi-Spectral) 위성
원격측정 및 데이타 처리능력부문에서 미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군사 위성부문에서 미국을 선두로 러시아, 프랑스와 일본 순 
이고, 이들 나라들은 환경의 위험 영향 평가에서 미국을 쫓고 있다. 

3. 정보 및 통신 

정보통신범주의 거의 모든 기술부문에서 미국은 1위나 공동 1위를 차지한다. 예외적인 기술 부문은 고선명 디스플레이와 고해상 
스캐닝을 들고 있다. 미국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유럽과 일본보다 조금 앞서고 있다. 장거리통신 데이타 발송부문에서 향상된 일본
이 미국을 뒤따르고 있고, 인공지능부문에서 유럽이 진입과 경쟁에 나서고 있다. 로봇부문에서 미국과 유럽은 기계가 물체를 시각
적으로 인지하는 연구 및 기술에서 동등하나 일본은 뒤처져 있다. 그렇지만, 일본은 산업로봇용 촉감 감지장치부문에서 미국과 동
등하고 유럽보다 앞서 있다. 

4. 생활 시스템 

생명공학, 의료기술, 농업 및 인간의 정보 인터페이스 시스템들은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가는 분야이다. 생명공학에서 미국은 전반
적인 선두 주자이거만 유럽과 경쟁적이다. 미국이 제일 앞선 인간의 정보 인터페이스 기술은 항공교통관제와 제조 뿐만 아니라 통
신시스템의 戰場 관리 및 작전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고, 대규모 시스템의 이해와 복잡한 기능처리를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5. 제조 

개별 제품 제조(discrete product manufacturing), 연속 재료 처리(continuous material processing), 마이크로(micro)/나노
(nano) 조립제조분야에서 미국이 유리한 점이 없어지고 있다. 

일본은 장비의 공통이용 가능성과 망형상 공정제조(net-shape processing manufacturing)분야에서 좋아지고 있다. 촉매기술
에서 유럽과 일본이 미국을 바짝 뒤따르고 있다. 마이크로 디바이스제조 노하우 분야에서 선두인 미국을 일본과 유럽이 격차를 좁
히고 있다. 유럽은 반도체 제조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6. 재료 

첨단소재는 미국이 고충이 많은 분야이다. 미국이 합금에서 선두이지만 일본과 유럽에게 자리를 내놓는 중이며, 러시아가 티타늄
에서 우세를, 프랑스가 알루미늄-리튬 합금에서 앞서고 있다. 일본은 모놀리식 세라믹(monolithic ceramic) 응용에서 우세하지
만 복합재료기술에서 유럽과 함께 미국을 뒤따르고 있다. 프랑스가 우세한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료(ceramic matrix 
composite)를 미국 기업은 산업 응용 기술에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폴리머 매트릭스 복합재료를 하이-볼륨(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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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제조기술 개발에서 선두적 위치를 차지한다. 일본은 초전도체 재료에서 미국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선박과 기차의 추진
용 저온초전도 자성(magnetic)기술의 응용에서 두드러진다. 

7. 운수 

운수는 유럽(특히, 독일, 프랑스 및 영국)과 일본이 진입과 경쟁을 시작하는 또 다른 분야이다. 

항공기의 항공역학과 터빈에서 국내 상업항공기 프로그램이 없는 일본이 군용 기술이 앞선 미국에 상당한 격차를 두고 따르고 있
고, 항공기의 항공전자공학에서 일본과 유럽이 역시 뒤따르고 있다. 차세대 제트 운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유망 기술로
는 層流 날개판(Laminar Flow Wing Panel)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고속연구프로그램(High Speed Research 
Program)과 유럽의 사업(European Laminar Flow Investigation : ELFIN)이 있고, 후자는 중단거리용 제트여객기(Airbus)
인 수직안전판 등을 시험한다. 프랑스의 Extant Avionique과 영국의 General Electric Company(GEC) 등의 유럽은 전자장치
로 조정하는 (Fly-by-Wire) 기술에서 미국 기업과 동등하고, 미국의 McDonnel Douglas는 섬유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전자방해
로부터 잘 보호되는 광 신호로 조정하는 (Fly-by-Light) 기술에서 유럽 기업보다 앞서 있다. 또한 매우 정확한 관성항법 시스템
용環-레이저 회전의(Ring-Laser Gyro)기술에서도 미국 항공회사가 앞서 있다. 

*Source : New Technology Week, 3/20, 3/27(1995) 

미국 정부의 온-라인 포럼 : 정보 기술 활용 

정부의 서비스, 편익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떤 기술을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정보시대에서의 국
민과 정부"라는 주제로 연방정부(관리예산국(OMB), 국립기술정보국(NTIA), 국가행정효율심의회(NPR), 국립기술정보서비스
(NTIS)가 후원하는 온-라인 포럼(Online Public Forum)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기술정보서비스(NTIS)의 Fedworld, 인터네
트(Internet)의 5개 뉴스그룹, World Wide Web, 전화이용 전자게시판 등을 통하여 전자우편(E-Mail) 토론을 하게 된다. 학
교, 도서관, 정부기관, 기타 조직의 참여자가 컴퓨터를 통해 제안하고 논평이 따르며 전문가의 배경 설명이 소개될 것이다. 

제 1 주제는 서비스인데, 전자 시스템이 정부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서비스의 자금을 충
당할 것인가? 

제 2 주제는 편익급부인데,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식품보조, 교육 및 사업 융자, 그리고 재난 구제 등과 같은 편익급부금을 정부
가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제 3 주제는 정보인데, 정부기관이 수집, 보관, 유포하는 정보를 가장 잘 유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 4 주제는 대화식의 규칙제정인데, 규제과정에서 일반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정보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제 5 주제는 기술인데, 위의 각 주제에 알맞은 기술은 무엇이고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는가? 등의 다섯 주제로 나뉘어 진다. 

이 협회의 연방정부의 세 번째 전자공개토론회인데 작년에는 국립기술정보국(NTIA)이 후원한 정보통신망의 서비스와 개방을 주
제로 잡았었다. 

*Source : New Technology Week, 3/27(1995) 

미국 하원 민간 R&D 프로그램 세출안 

미국 하원은 4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5년 동안 1천8백90억 달러의 세금을 축소하는 감세안을 찬성 2백46, 반대 1백 88표
로 통과시키고 이를 상원으로 송부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미 중간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당시의 선거공약인 "미국
과의 계약"에 따른 개혁법안 통과 1백일 작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게 됐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은 중산층과 부유층의 어린이 1명당 5백 달러의 세액공제를 제시하는 한편 자본이득세를 축소하고, 현
재 상당수 대기업측이 납부하는 유일한 소득세인 대체 최적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세안은 이 밖에 일부 사회보장제
도 수혜자와 입양부모에 부과되는 세금도 아울러 축소하고 있다. 감세분은 첫 5년간 주로 복지부문 예산 중 6백60만 달러 삭감
과 추후 1천억 달러의 지출축소 등을 통해 충당될 예정이며, 기타 다양한 부문에서도 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감세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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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상원에서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은 이번 감세안이 빈곤층의 비용부담으로 부유층
에 혜택을 베풀어주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공화당 측의 공약대로 오는 2002년까지 균형예산을 이루기는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원의 민간 R&D 세출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하원의 공화당은 연방 예산을 균형예산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연구 프로그램을 감축하고자 하고 있다. 연방정
부의 R&D 예산이 720억 달러이고, 이중 민간연구개발 지출이 303억 달러, 국방 프로그램 지출이 420억 달러를 차지한다. 하원
의 과학위원회가 관할하는 연방정부의 자유재량 지출 프로그램 중 민간 R&D 지출을 살피면, 1995 회계연도에 270억 달러에서 
2000 회계연도에 180억 달러로 1/3이 감축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감축규모를 줄이고자 할 것이고 따라서, 하원의 
감세안은 부결되어, 최종적으로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가지게 될 전망이다. 

하원 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인 오하이오주 공화당 의원, John Kasich와 부위원장이며 과학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의원, Robert Walker는 R&D 재원감축에 대한 잘 짜여진 법안을 하원 세출위원회에 기대하고 있다. 

산업기술 서어비스 : 예산 위원회는 상무부의 응용연구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출 삭감 대상으로 지적하고 있다. 5년간에 걸쳐 21.7
억 달러를 줄이기 위해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의 첨단기술프로그램(ATP)과 제조확장제휴(MEP)프로그램을 없애고자 한
다. 또한 국립통신정보국(NTIA)의 정보하부구조 보조금도 없애려고 한다. 

에너지: 에너지부는 1996년에서 2000년까지 40.2억 달러를 줄일 계획인데, 가장 덩치 큰 에너지공급 R&D 세출계정에서 23.2
억 달러를 줄이고자 한다. 이에 따라 태양열과 재생에너지, 생물학 및 환경 연구, magnetic confinement fusion 에너지 연구, 환
경복구 및 폐기물 관리, 기술이전프로그램, 대학 以前 교육활동을 위한 재원이 감축될 전망이다. 한편, 에너지 보존 프로그램에서 
5년간에 걸쳐 8.4억 달러, 화석에너지 R&D 지원에서 6.75억 달러, 에너지부 관료조직 축소로 1.84억 달러의 세출을 줄이려고 한
다. 

우주 : 미항공우주국(NASA)에 대하여 5년간에 걸쳐 15.46억 달러의 歲出을 줄이려고 한다. 농무부 2천9백만 달러 우주프로그
램도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 : 건강관리 정책연구국(Agency for Health Care Policy Research)을 없애면서 보건자원 및 서어비스국으로 그 기능을 이
관함으로써 5년간에 걸쳐 5.78억달러을 줄일 예정이다. 

국립보건원(NIH) :국립보건원이 지원하는 연구비를 5% 줄일 예정이다. 

환경 : 지구관측 위성프로그램의 조정으로 5년간에 걸쳐 3.26억 달러를 줄일 전망이다. 또한 환경보호청(EPA)의 환경기술안을 
폐지함으로써 5년간에 걸쳐 2.73억 달러를 줄일 전망인데, 공화당의 기초연구 선호에 따른 응용연구와 제품개발지원축소 경향을 
드러낸다. 

운수 : 지능차량 개발(Intelligent Vehicle Development)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5년간에 걸쳐 3.78억 달러를 줄이고, 고속철도 
개발프로그램을 없애 5년간에 걸쳐 1.05억 달러를 줄이려고 한다. 그리고, 교통부의 연구 및 특수 프로그램국을 폐지함으로써 
1.07억 달러를 줄이려고 한다. 

민간 R&D 프로그램 예산 예측(1995∼2000 회계연도) 

2002 회계연도까지 균형예산, 불변 실질 국방 및 계약 세액감면을 가정한 

하원 과학위원회의 관할에 있는 민간 R&D (지출 단위 :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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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의 국가 안보 기술 보고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의 국가안보위원회(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가 지난 2월 의회에 예산이 포함된 "전략적 
기획문건(Strategic Planning Document)"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의 이름으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향후 8년간에 걸쳐 국가안보기술 니즈(needs)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선 순위가 높은 기술분야로 아래 표 주요 과
학기술프로그램 분야에서 보듯 정보과학기술, 모델링과 시뮬레이터 수단, 센서(Sensor)를 들고 있다. 정보기술은 지능, 분석, 전
투상황을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심역할을 한다.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은 훈련, 기획, 의사결정 등 현장 군인의 생산성을 향상시
키는데 핵심기술로서 중요한 도구이다. 센서의 선진화는 대응 시간단축, 무기 수행능력제고, 작전상황 분석의 정확성에 중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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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가안보임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술, 능력, 시설을 제때에 이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그룹으로 나
누어, 近期는 1996년에서 1999년, 中期는 1999년에서 2002년, 遠期는 2001년 2004년으로 임의 구분을 했다. 近期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 : 첨단 컴퓨팅 속도와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망 관리, 大容量(high-throughput) 통신 능력 

(2) 미사일 탐지 : 탄도탄의 목표탐지력 제고, 기밀누설방지수단 개발, 지상방위레이다 시스템, 얕은 지하목표물 파괴력 제고 

(3) 시설 : 로스 알라모 국립연구소내 Dual-Axis Radiographic Hydrotest Facility (DARHT)의 준공, 차세대 펄스파워
(pulsed powere)시설(ATLAS)을 건설 

中期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컴퓨터 화상을 이용한 무기제어 및 통신기술 등 다음과 같은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1) 컴퓨팅과 통신 : 광역으로 분산된 자원 공유 및 연산 활용을 위한 고성능 응용의 實演, 다양한 추론법과 지식을 통합한 첨단의
사결정 보조프로그램을 생산, 군용 멀티미디어 통신의 호환 시스템 개발 

(2) 핵확산/핵병기 : 대량 파괴무기를 無力化하는 자원 증강, 지하 핵 테스트 탐지, 핵병기 개조 순환주기를 24개월내로 단축, 핵
병기 저장원료 지원을 위한 3중수소 생산시설개발, 지하 시험을 할 필요없이 핵병기 확실성 유지 능력의 실연, 핵 플루토니움처
리 중 폐기물이 全無한 미래공장배치, 10억 달러짜리 국립 이그니션 시설(National Ignition Facility) 완공, 병기 시험전에 핵 확
산 탐지능력 실연 

(3) 화학/생물전 : 화생전의 탐지 및 식별기술 제고, 생물전에 대응한 백신의 긴급 생산능력 향상, 21세기 초를 위하여, NSTC는 
컴퓨팅, 핵병기 연구, 제조, 유지를 위한 새로운 능력을 모색 

(4) 컴퓨팅 : 데이터 처리율이 초당 1,000 teraops(테라는 10의 12乘)인 컴퓨팅 시스템 배치, 협동적인 디자인 환경 개선, 실제 
환경에서 수행하는 분산 기획과 일정짜기 기술추진 

(5) 대응조치 : 대량 파괴병기의 탐지, 위치설정, 무력화 능력제고, 깊고 견고한 지하 전략목표물 격멸능력 실연, 발사 추진 중인 
미사일의 요격수단 개발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가 보고한 이러한 안보기술은 Defence Acquisition Board와 Joint Requirements Ovewrsight 
Council이 도출한 기술성격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주요 과학 기술 프로그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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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쟁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 

올 봄들어 독일 산업계의 주요 이슈는 독일 철강업계의 노조(IG Metall)와 사용자단체(Gesamtmetall)간의 노사협상으로 대표된
다. 철강노조의 바이에른 지부는 11일간의 파업 끝에 해당 사용자 단체와 1995년 3월 7일 임금인상, 노동시간의 단축, 크리스마
스 보너스의 증대를 골자로 하는 노사협의안을 타결을 보았다. 이 협상결과에 대해 노동조합측은 매우 기뻐하고 있으나 해당산업
의 경영층들은 큰 한숨을 쉬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같은 철강노조의 노사협상에서의 승리가 통일 이후 회생하기 시작하는 독
일경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철강노조는 독일 최대의 단일 노동조합으로서 철강생산에서부터 자동차 
제조 및 전자산업에 이르기까지 약 350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다. 협상타결의 결과 실제인건비의 증가율은 올해의 
경우 약 4.4%, 내년의 경우 약 5.4%을 보일 것이며, 올 10월 부터는 주당 노동시간도 한시간이 단축되어 35시간에 이르게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협상결과는 노동자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건비부담의 가중으로 인해 제조업에서
는 인원동결이 확산될 것이며 심지어 일자리의 감소가 예상되어 현재 약 9.9%에 이르는 독일의 높은 실업율의 해소에 그림자를 
던져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협상의 결과가 앞으로 시작될 독일의 다른 노동조합들의 임금협상에 모범으로 
작용하게 되어 여기에서 타결된 임금인상율 및 노동시간의 단축 등이 전산업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Mittelstand)에게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대부분이 하청업자들로서 인건비 부담을 받는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의 인하를 요구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철강업계의 노사협상의 타결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독일 기업들의 해외진출
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세계 최고의 인건비와 가장 짧은 노동시간에 신음해 온 독일소재 기업들은 독일 이
외의 다른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나라들에 새로운 투자를 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독일지역에 대한 투자도 이들 나라들로 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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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투자 대상국으로는 동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유럽내에서는 인건비가 상대
적으로 매우 싼 영국과 이탈리아가 주요 후보지역이다. 두 번째의 기대되는 현상으로는 독일의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기술을 광범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80년대를 거쳐 시행된 자동화 기술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독일기업들은 자동화 기술의 효과를 몸소 체험하였다. 이같은 배경하에 독일 기업들은 첨단 자동화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노력이 예상되며, 독일 정부도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동화기술의 광범한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
다. 

·Source: Science 3/10(1995) 

New Scientist 3/11(1995) 

유럽의회의 생명공학 특허법안 부결 

지난 7년여간의 논쟁과 표류끝에 3월 초 브뤼셀에 있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net)는 생명공학적 발명에 관한 특허보호를 
위한 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의안은 동물, 식물, 인간의 세포 및 유전자, 기타 살아있는 물질에 관한 특허를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생명공학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사안인 살아있는 것에 대한 특허에 대한 특정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기존의 특허법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생명공학분야의 특허가 사안별로 검토 확정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
다. 

유럽에서의 이 의안에 대한 논쟁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지난해 5월 유럽 의회가 유럽의 정상위원회(Council of Ministers)와 유
럽공동체(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합의된 동 의안의 초안을 부결시킨데서 상당한 진통이 어느정도 예견되었다. 그동안 
수정에 수정을 거쳐 올 1월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반대 240, 찬성 188, 기권 23으로 부결된 것이다. 이 부결에는 그린피이
스, 유럽의 녹색당, 동물 보호자들과 같은 많은 단체로부터의 로비가 큰 몫을 하였다. 그러나 이 부결에 미친 가장 큰 영향요인은 
지난해 선거에 의해 들어온 유럽의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의 예기치 않은 반대였다. 새로 가입한 이들은 그동안 유럽의 생명공학 산
업계의 로비에 드러나 있진 않았으며, 동의안의 초안에 연연해 하지도 않았다. 

이 의안의 부결에 대해 생명공학분야의 연구자 및 학자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생명공학적 발명을 다룰 수 있는 특정
한 지침이 없이 기존의 특허 관행에 따른다면 기업들의 생명공학 자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를 가하게 되며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
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생명공학 산업계는 무덤덤하다. 생명공학 산업계는 원래 유럽의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규정이 미국 및 일본의 수준과 비슷한 정도로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었다. 이들은 처음으로나마 생명공학분
야의 특허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는데 만족하고 앞으로는 특허의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산업계 인사
는 제출되었던 최종안이 너무 애매모호하여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유럽의 생명공학산업이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잃게 되
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같은 부결에 대해 환경보호자들 및 동물권리보호자들은 대단한 환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생명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출된 의안에 대한 기본전제에 반대한다. 따라서 동 의안의 부결에 대하여 "자연을 위한 도덕의 승리"혹은"자본에 대한 
양심의 승리"라고 외친다. 이들은 앞으로 가열될 기존의 기준에 따를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의 각 사안들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Source: Science 3/10(1995) 

New Scientist 3/11(1995) 

생의학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한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의 신계획 

프랑스의 생의학연구자들은 지난 3월 중순 고등교육연구부 장관 프랑시스 필롱(Fillon)이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노력을 조정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다. 필롱은 앞으로 2년동안 생명공학의 14개 세부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촉진시
키기 위해 고등교육연구부가 약 5,1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분야들은 고등교육부에 의해 지명된 위
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지원금의 수여 등에 관한 결정을 하게된다. 이를 통
해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가 의도하는 바는 생명공학연구에 있어서 수많은 공공연구소들, 특히 CNRS기초연구기구와 생의학연
구기구인 INSERM간의 "업무조정을 위한 가벼운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생의학분야의 연구자들은 필롱이 과거에 프랑스의 생명공학연구를 감독할 수 있는 상부기구를 고등교육연구부내에 설립하려 하
였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생명공학분야의 연구가 중복되어 있고 
조정이 부족함에 동의하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상충기구의 설립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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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새로 발표된 이 계획은 그동안의 프랑스의 관례인 연구기관들에 대한 고압적인 상하형의 접근방법이 아니라 연구
자들에게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케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생명공학 분야 공공
연구소들은 안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발표된 14개 연구분야들은 크게 유전학, 개발재생 노화분야 생물학, 구조 및 생화학
적 생물학, 환경과학, 생리병리학의 메카니즘, 컴퓨터 이용 생물학, 바이오테크날라지 분야 등 7개의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일부의 전문가들은 프랑스 생물학 분야의 문제는 "조정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부족"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계획이 초점을 잘 못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차원을 대변하여 한 유명한 학자
는 "실험실들이 특정분야에 몰입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그들이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계획이 그동안 정부의 보조가 필요했던 프랑스의 생의학분야연구의 활성화에 상당한 자극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연구자금의 약 60%를 산업계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생의학 분야의 한 연구소의 소장은 "기초연구의 재원을 공공부문
이 아닌 민간부분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계획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Source: Science 3/17(1995) 

·유럽편 담당: 鄭 善 陽(동향분석연구실) 

2010년 일본 이동통신시장 규모, 15조 엔을 초과할 듯 

앞으로 휴대형 TV 전화 및 초고속 LAN의 실용화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무선 멀티미디어화' 문제를 검토해온 우정성 
산하 연구회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작년 8월 우정성 전기통신국장의 사적 연구회로 설치된 '멀티미디어 이동
체 통신에 관한 보고연구회'의 전문간사회가 작성한 것으로,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의 내용은 오는 2000년까지 무선 멀티미디어 신시스템을 실용화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다가오는 2010년에
는 이동무선시장의 규모가 현재의 9배를 넘는 15조 7천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단계적으로 신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켜 
유선 광화이버망을 보완하는 통신시스템으로 육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이같은 무선시장의 규모 확대로 2010년에는 '94년 
말에 비해 약 13배가 늘어난 52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밖에 우정성에 대해서는 1)이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빠른시간 내에 명확히 할 것, 2)개발단계에서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등을 통한 국제표준방식을 제정해 민간기업에게 명확한 개발목표를 부여할 것, 3) 시스템 개발비용을 공공자금으로 지원
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Source: 日本經濟新聞, 4/2(1995) 

이동통신의 차세대 연구거점 YRP, 본격 활동을 시작 

차세대 이동통신분야에서 기술개발의 메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橫須賀(요코수가) Telecom Research Park(YRP)
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6일 열린 YRP 추진협회 총회에서는 YRP의 신임 회장으로 전 우정성 각료인 도쿠타 슈조 씨가 취
임, 연구소 유치활동을 개시했고, 이에 앞서 지난 달 27일에는 중핵연구시설인 YRP 연구개발센터가 '民活法'의 인정을 받는 등 활
발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일본내 유수의 대기업인 NTT 이동통신망이 YRP에의 진출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밖에 NEC, 마쯔시다 통신공업과 해외기업인 Motorola, Ericsson 등의 참여가 유망시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은 장래성이 매우 
밝을 뿐 아니라 향후 動畵像까지도 전송이 가능한 멀티미디어화의 일정도 곧 가시화될 예정이어서, 21세기를 향한 세계적인 연구
개발거점으로서 YRP에 거는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YRP는 지난 '87년 우정성 국가 프로젝트의 중추로서 기획되었으며, 民活法의 인정을 받은 중핵연구시설로서 무이자 융자 및 세
제우대조치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YRP의 자체 계획에 의하면, '차세대 이동통신의 개발에 필요한 최첨단 설비를 갖춘 
공동연구시설'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이며, 오는 '97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약 80억 엔 가량
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Source: 日刊工業新聞, 4/6(1995) 

유럽 승용차 시장, 일/미 메이커들의 각축장으로 

현재 유럽의 승용차 시장에서는 닛산, 도요타, 혼다, 미쯔비시 등 일본의 4대 메이커가 각기 현지생산을 개시함으로써 일본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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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 메이커 상호간의 전국시대를 맞는 한편, 포드 등의 미국계 메이커도 이에 가세함에 따라 가격파괴의 바람이 일어나는 등 미
일 선진 메이커들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올해로 영국에 진출한지 10년째가 되는 닛산 자동차는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인 산
타랜드에 처음 승용차 생산공장을 세운 이래 순조롭게 생산을 지속시켜와, '93년까지 3년째 'Queen's Award' 수출부문상을 수상
하는 등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영국 닛산의 부품 조달율은 80% 정도로서 약 200여개 사로부터 구매를 하고 있다. 현재 생산하
고 있는 차종은 프리메라와 마이크라의 두 종류로, 생산능력은 합계 연간 30만 대이다. 시장점유율 면에서 닛산은 현재 약 4%, 도
요타는 2% 대 후반, 혼다는 2%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도요타가 카로라의 신규 투입에 의해 연간 20만 대의 증설을 계획하
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혼다 또한 유럽에 불고 있는 스포츠 타입 자동차의 인기에 편승하여 확대생산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영국 닛산의 수출 비율은 75%이며, 이 중 유럽시장으로의 수출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력시장은 독일로서, 향
후 경기회복에 따른 시장수요의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하나로 가격파괴나 추가 부
품 서비스 등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영국에 일찌감치 뿌리를 내린 Ford, GM 등의 미국 메이커, 벤츠로 대표되는 독일, 프
랑스의 푸조, 이태리의 피아트, 스웨덴의 볼보 등 모든 업체들이 현재 생산과잉상태에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닛산에 이어 도요타
와 혼다가 본격 생산을 개시하는 등 일본업체들이 가세함으로써 경쟁의 양상은 당분간 혼돈이 계속될 전망이다. 

·Source: 日刊工業新聞, 4/6(1995) 

동남아시아에 밀려온 반도체 前공정의 물결 

이제까지 주로 조립공정이나 테스트공정에만 특화되어 왔던 동남아시아 제국의 반도체 생산패턴이 전체 공정을 포괄하는 방향으
로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이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Tech Semiconductor Singapore Pte. Ltd. 
Charter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te. Ltd. SGS-Thomson Microelectronics 등 3개사가 LSI의 前공정 라인을 운
영하고 있다. 특히 Tech사는 '95년 5월부터 64M DRAM에 대응한 공장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말레이시아에서도 LSI의 前공정에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립연구소인 MIMOS 등이 '96년을 목표
로 前공정의 개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개별반도체의 영역에서는 Motorola Electronics Sdn. Bhd. 가 이미 前공정을 수행하여 왔
다. 

·Sourece: Nikkei Electronics, 3/13(1995) 

프랑스/독일 텔레콤, 공동으로 일본 상륙 

세계적 통신기업인 프랑스 텔레콤과 독일 텔레콤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네트콤 이 일본에 상륙한다. 유-네트콤은 오는 7월 1일
부터 일본내 네트워크를 확대, 국제통신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업계획에 따르면, 먼저 컴퓨터 통신 데이타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프레임릴레이(FR) 서비스부터 시작한 다
음, 그 이후 ATM(非同期 전송모드) 서비스 등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유-네트콤은 국제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VAN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로서 세계 17개국, 약 150개 지점에 access point를 설치하여 기업통신망의 구축을 개시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사업 전개는 당초 프랑스 텔레콤과 독일 텔레콤의 일본 법인을 영업거점으로 할 예정이다. 프랑스 텔레콤과 독일 텔레
콤은 미국의 장거리 통신기업인 스프린트와도 제휴하여 글러벌 통신사업인 아틀라스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금년중에 국
제통신 幹線을 ATM화함으로써 access point를 세계 30개국 159개 지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ource: 日本工業新聞, 4/7(1995) 

·일본편 담당: 金 基 國(동향분석연구실) 

上海 기술시장의 활성화 

상해 기술시장의 지속적 성장으로 지난 한해동안 계약액은 26억 元에 달했다. 상해 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93년보다 5억 元
이 증가하였고 전체 계약 건수는 2만 5천 건에서 3만 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상해시내의 기술계약등록소도 20개에서 39개
로 급증했다. 특히 기술교환 관련 기관들의 설립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술시장의 관리체계도 지역간, 시
장간 교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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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연구결과는 생산을 제고시키고, 더 많은 기업들을 성공시킬 수 있다. 작년 상반기 중에 11,900건의 기술이 계약되었고, 
이 중 4,309건이 대형 및 중형기업에 의해 실용화됨으로써 6억 元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하반기에도 기술계약의 지속적인 증가
와 이에 따른 기업들의 이윤도 비례해서 늘어났다. 예를들면 상해 원자력 엔지니어링 설계연구소와 Huadong Beverage 산업연
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가압원자로형 원자력발전플랜트 설계기술로 각각 1백만 元 이상의 매출액을 가져왔다. 

상해의 기술산업은 다른 省市의 기술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장래의 기술무역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모멘트
가 되고 있다. 상해과학원과 관련 기관들은 과학기술자로 구성된 20여개의 신기술제품 홍보관리그룹을 조직하여 중국의 동부를 
순회함으로써 기술판매를 증진시켰다. 상해기술교류처는 작년 한해동안 靑島, 하얼빈, 無錫, 寧波, 福州 등의 지방기업들을 위해 
10회 이상의 기술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靑島와 하얼빈에서만 670만 元의 기술판매액을 기록했다. 

·Source: Beijing Review 3/20∼26(1995) 

우크라이나의 두뇌유출 

우크라이나 과학아카데미 과학기술 잠재력 및 과학사 연구센터의 경제학자인 Yuiy Klochko의 조사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두뇌유
출은 최악의 상태이다. 이와같은 상황은 급여수준의 지표와 직결되어 있다. 즉 기업의 중역급여를 1로 기준할 때 산업근로자 
0.74, 영업근로자 0.68, 교사 0.48, 의사 0.47, 과학자 0.42 등이다.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국내의 흐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우크라이나 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소의 데이터
가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1990∼'92년사이에 전체 인력의 1% 수준인 159명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외
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연수 및 일시 유치로 떠난 전문가들은 400여 명이었고, 대상국가는 20개국 이상이며 반수정도가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분포를 전공별로 보면 물리학자가 37.5%, 생물학자가 14.4%, 경제학자가 3.1%, 컴퓨터 
전문가가 3.1%였다. 절대적인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핵심 기술인력의 유출은 우크라이나의 과학기술 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예를들면 반도체연구소는 16명, 저온물리기술연구소는 12명, 병리·종양·방사선연구소는 11명이 떠남으로써 연구소의 연구

활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되었다. 

두뇌유출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인력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고소득의 직책에 있는 상위계층으로 두뇌유
출과는 관련이 없는 집단이고, 두번째는 중견연구자들로 떠날 생각은 많이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삶에 대한 위험성을 원치 않는 
그룹이며, 세 번째는 낮은 직책과 저임의 신진 연구자들로서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집단이다. 특히 학위 미소지 연구자와 엔지니
어들은 해외 이주에 대한 강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다. 

1993년까지의 우쿠라이나 상황은 러시아, 벨라루스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두뇌유출의 통계치가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
어 그 심각성은 증대되는 형편이다. 특히 과학기술잠재력의 약화는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과 민수전환을 어렵게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Source: JPRS Report, JPRS-UST-95-002 

러시아 운반위성의 상업화 전략 

Polet Association은 영국의 Fairnborough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독자적으로 기술과 민수전환 프로그램을 선보였던 유일한 러시
아의 우주로켓 군산복합체였다. 이들의 에어쇼 참여는 세계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입을 알리고 있다. 

Polet의 목표는 300∼1500kg의 궤도용 위성운반 로켓인 경량급 Kosmos를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인식시켜 성공적인 상업적 전환을 이루는데 두었다. 러시아는 이미 15년전 부터 이 운반용 로켓을 활용해 다양한 목적의 위성들
을 지구궤도에 올려 놓았다. 

에어쇼에 참가한 결과 Polet은 미국 및 스위스와 2건의 계약을 맺었다. 두 나라의 위성은 러시아 Omsk에서 제작된 운반위성을 
통해 지구의 궤도에서 운행될 것이다. 러시아의 우주상업화는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COCOM체제에서 해체는 러시아의 위성시
장 참여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Polet은 러시아의 무역청으로부터 제궤도용 위성 통신시스템을 포함한 
Kosmos로켓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판매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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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PRS Report, JPRS-UST-95-009 

헝가리 민영화 추진의 과제 

헝가리는 민영화 전략의 추진목표인 민영화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의 새로운 기술과 투자, 관리기법 도입의 중요성을 지
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따라서 민영화 프로그램은 국민들에 대한 민영화증서의 무상분배보다는 국영기업의 직접적인 매각에 더 치
중하였다. 즉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일차적 요구는 정부 수입의 증대였다. 민영화 프로그램은 소규모 상점과 기업 및 불필요한 정
부건물의 매각 조치, 기존기업들의 전환촉진 법안, 보상법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상에 필요한 바우처는 1993년 말까지 850억 
포린트(8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발행되었다. 이중 160∼180억 포린트는 민영화되는 국영기업의 자산구매에 사용되었다. 또한 
2700만 에이커의 농지가 개인들에게 팔려 33만 명이 농지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획득했다. 

1994년 7월까지 국가자산청 (SPA)과 헝가리 국가지주회사(HSHC)는 국가소유의 주식 47%를 매각했다. 나머지 자산가치 총
액 2800억 포린트의 720개 기업도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 HSHC가 보유한 166개 기업(자산총액 6180억 
포린트)은 민영화가 완료되었고, 45개 기업은 부분적으로 매각되었다. 민영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국영기업
의 파산과 청산으로 은행소유의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93년 말 현재 은
행소유의 주식 총 액은 800억 포린트에 달하고 있다. 향후 헝가리의 민영화 정책은 정부수입의 증대보다는 민영화 이후의 경쟁시
장 창출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영화의 실질적인 목표는 국영기업의 독점체제와 시장보호체제를 깨뜨
리는 산업구조의 리스트럭춰링이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재정 증대 일변도의 민영화정책은 이와 같은 정책목표에 오히려 역기능적
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헝가리의 공공지출은 OECD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으며 공공 하부구조의 상황도 열악한 형편이다. 특히 교통, 통신문제는 민영화
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세제 및 통화정책도 투자를 제한하는 한 요소이다. 1994년 12월 법인세율을 18% 인하하였
지만 여전히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Source: THE OECE OBSERVER April/May(1995) 

1994년 중국의 과학기술활동 현황 

- 국가통계국 코뮈니케 - 

중국 국영기업 및 연구소의 과학기술인력은 '93년 보다 2.4% 증가한 2,65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縣급 이상 공공부문의 독립적 
연구소는 5,860개이며 대학 부설 연구소는 3,000개, 대형 및 중형 기업연구소는 11,656개이다. 이와 같은 연구소의 총 연구개발
인력은 241만 5천명며 이 중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152만 9천명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투자도 집중하고 있다. 1994년도 과학기술투자는 630억 元이며 연구개발투자는 13.3% 늘어난 222억 元으로 중국 
GDP의 0.5% 수준이다. 

'94년 한해동안 총 2만 6천 건의 주요 과학기술 연구성과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 선진수준인 원자력 운영 및 공
정체계,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연계된 국가 컴퓨터 프레임워크, 유전공학을 이용한 270개의 신품종 개발, 고속열차 및 4E타입 동
방 내연기관 등이다. 3,537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자연과학기금에서 3억 1천만 元의 연구비가 지급되었다. 국가 핵심연구소 1개, 
국가 프로젝트연구센터 15개, 국가 산업추진기지 6개, 국가급 기업기술센터 60개의 설립도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 기술확산 및 실용화 관련 100개의 프로젝트가 국가주도에 의해 수행되었다. 

품질검사, 표준화, 특허, 일기예보 같은 기술서비스 분야에서도 많은 개선이 가능했다. '94년말까지 3,000개의 연구기관에 품질
검사기능을 부여하였고, 이 중 234개는 국가급 검사기능자격을 획득했다. 1,414개의 표준화가 신설 및 개정되었고 78,000건의 
특허가 출원되어 43,000건이 등록되었다. 기상예보 및 서비스를 위해 1,894개의 초단파 중계방송국을 설치하였고, 893종의 지
도가 발간되었다. 

기술이전을 위한 시장들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총 21만 2천 건의 기술이전 계약이 이뤄졌고, 거래액은 220억 8천 8백만 元이었
다. 기술이전과 관련된 생산, 교육, 연구 등에 33,997개의 연구소가 참여하였고, 12,844개의 프로젝트가 성립되었으며 이 프로젝
트에는 45만 4천여명의 연구인력들이 관계하였다. 

·Source: Beijing Review 3/20∼26(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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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편 담당: 洪 性 範(동향분석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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